
이것이 진정한 ‘스골파’이다. 스크린 골프 파이터!
골프 실력은 기본이다. 미모, 화려한 입담과 개인기

까지…. 무엇이든 못 하는 것이 없는 ‘팔방미인’들이다.
골프 전성시대를 맞아 스포츠동아와 빅컬쳐엔터테인먼

트가 공동 제작하는 유튜브 골프채널 ‘스동골프TV 일파만파’(일파
만파)에서 한판 대결을 펼치고 있는 가수와 배우들이다. 11월17일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부터 현재 본편을 통해 이용자들의 시선을 끌
고 있는 가수 이가은·서지우, 배우 류제희·이은채가 주인공이다.
게임과 그늘집 토크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뒤질세라 뜨거운 대
결에 나선 이들이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뀫‘잘 봐! 언니들의 싸움이다!’
가수 이가은은 ‘일파만파’를 통해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내 화제

다. 1995년 ‘마지막 너를 보내며’로 데뷔한 이가은은 활동명 ‘페이
지’로 유명하다. 드라마 ‘로망스’의 주제곡인 ‘이별이 오지 못하게’
라는 곡과 또 다른 드라마 ‘다모’의 주제가 ‘단심가’로 당시 음악차
트 1위를 휩쓸었다.

내년 새 앨범을 준비 중인 그는 ‘준프로’의 골프 실력을 지녔다.
여성 아마추어 골퍼들의 ‘평생 로망’인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 200m
를 가볍게 훌쩍 넘긴다. 평소에는 스크린골프연습장에 가지 않지만
오로지 ‘일파만파’를 위해 전날 1시간 이상 연습을 하고 왔다는 그는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팁’도 “연습뿐”이라고 말했다.

이가은과 한 팀을 이루는 서지우는 ‘미녀’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다. 2009년 싱글 ‘피버’(Fever)를 포함해 3장의 앨범을 냈고,
2012년 MBC ‘나는 가수다’에서 가수 이영현과 듀엣 무대를 펼쳐 실
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시청자 시선을 끌었다.

이런 두 사람이 ‘십장생’이라는 팀 이름을 내걸어 ‘센 언니’들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팀 이름의 의미를 과시하듯, 홀마다 ‘십장생’
처럼 끈질긴 생명력과 카리스마로 상대팀과 대결하고 있다.

뀫‘우리는 다 계획이 있는 456’
‘십장생’만큼이나 강렬하다. 류제희와 이은채는 연기자답게 세계

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게임’ 속 이정재의 참가번호인 ‘456’을 팀
명으로 내세웠다.

2010년 드라마 ‘역전의 여왕’으로 데뷔한 류제희는 현재 연극 제
작자 겸 배우로 무대에 나서고 있다.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연기예술
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예술학 협동과정 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학구파’로 골프에도 그만큼 “진심”이다.

류제희와 ‘깐부’가 된 이은채는 2009년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로
얼굴을 알렸다. 영화 ‘도둑들’과 ‘패션왕’,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시크릿가든’등에출연한그는이번무대에서 ‘분위기메이커’역할을
톡톡히해내고있다.성대모사,노래,댄스등개인기로자신의끼를그
야말로유감없이과시하고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가수 이가은 평균 드라이버 비거리 200m
전자바이올리니스트서지우와케미폭발
연극배우 겸 제작자인 류제희 열정 만점
꺋깐부꺍가 된 이은채, 노래·춤까지 끼 발산

십장생 vs 456, 센언니가붙었다

‘십장생’부터 ‘456’까지… ‘일파만파’에서는 팀 이름도 그냥 정하는 법이 없다. 골프
실력만큼이나 입담도 ‘센’ 대결이 펼쳐진다. 배우 이은채, 류제희, 가수 신인선, 스포
츠동아 이정연 기자, 가수 이가은,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서지우(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꺋스동골프TV 일파만파 3탄꺍 가수-배우팀 한판대결

FA박건우100억
꺋NC행꺍 KTX 탑승

공·수·주 3박자를 두루 갖춘 외야수 박건우가
두산을 떠나 NC와 6년 총액 100억 원의 초대형
FA 계약을 맺었다. KBO리그 역대 6번째 ‘FA
100억 원 클럽’ 가입자다. 이로써 올 겨울 FA
시장은 한층 더 뜨거워졌다. 스포츠동아DB

6년간계약금40억·연봉54억·인센티브6억KBO리그 역대 6번째 꺋FA 100억 클럽꺍 가입

외야수 박건우(31)가 NC 다이노
스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면서 KBO
리그 역대 6번째 프리에이전트(FA)
100억 원 클럽의 주인공이 됐다.

NC는 14일 “박건우와 FA 계약
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2년부
터 2027년까지 6년이며, 계약금
40억 원, 연봉 54억 원, 인센티브
6억 원으로 총액 100억 원 규모다”
고 발표했다.

2021시즌을 마친 뒤 FA 자격을
얻은 박건우는 2009년 신인드래프
트 당시 두산 베어스로부터 2차 2라
운드(전체 10순위)에 지명 받아 프
로에 데뷔했다. 올해까지 통산 타율
0.326, 88홈런, 478타점, 584득점,
OPS(출루율+장타율) 0.880을 기
록했다. 2021시즌을 포함해 7시즌
연속 3할 타율, 2016∼2020시즌
5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
는 등 타격의 정교함과 파워를 모두
갖춘 리그 정상급 외야수로 평가받
아왔다. 수비와 주루에서도 고른 기
량을 갖춰 국가대표로도 꾸준히 활
약했다.

임선남 NC 단장은 “NC가 내년
가을야구에 다시 도전해 강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박건
우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박건우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두산 구단
과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
다.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믿음
으로 마음을 움직여준 NC에 감사
드린다. NC 이동욱 감독님을 비롯
한 코칭스태프, 선수단과 적극적으
로 소통해 팀에 빨리 적응하도록 노

력하겠다. 경기장에서 멋진 모습으
로 NC 팬들에게 사랑받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건우의 NC 이적으로 KBO리
그 FA 시장 역사에 또 하나의 ‘잭
팟’ 계약이 추가됐다. 100억 원 이
상의 초대형 FA 계약은 이번이 6번
째다. 1위는 2017시즌을 앞두고 롯
데 자이언츠와 이대호가 맺은 4년
150억 원이다. 2위는 2019시즌을
앞두고 NC와 양의지가 사인한 4년
125억 원, 3위는 2018년 LG 트윈스
와 김현수의 4년 115억 원, 4위는
2019년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
스)와 최정의 6년 106억 원, 5위는
2017년 KIA 타이거즈와 최형우의
4년 100억 원이었다.

박건우의 계약 총액은 최형우와
동일하다. 다만 계약기간이 6년이
라 4년 계약을 맺은 최형우와는 차
이가 있다. 최형우는 FA 100억 원
시대를 연 최초의 선수다.

이번 겨울 박건우 외에도 100억
원을 돌파할 FA는 다수다. 특히 KI
A가 외야수 나성범(32)을 영입하기
위해 6년 최대 130억 원 넘는 거액
을 제안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FA 시장은 가일층 뜨거워지고 있
다. NC의 전격적인 박건우 영입도
KIA와 나성범의 계약 성사 가능성
을 감지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해석
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정교함·파워 다갖춘 외야수
NC 단장 꺎가을야구 재도전꺏
KIA,나성범에130억이상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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